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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하나둘러메고길떠나든날
無心衣갈아입고좋아했었네

옷깃에별을달고달을달아서
밤길홀로선걸음도시원해라

한걸음부처나고두걸음부처나네
오호라! 한세월억만겁을돌아서

한걸음두걸음억만부처만나리
1994년지리산을떠나며

허허당의세상만사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고통에관해설하는장면이다. 우리
에게많이알려진<법구경>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삽화를 살펴보
면 기원정사에서 4명의 스님들이
고(苦)에대한토론을벌일때, 부처
님이지나가다모든고통의원인이
몸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설법하는
모습으로구성됐다. 자세한본문내
용은다음과같다. 
네스님들이서로에게“세상에가

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
었다. 그때한스님이말하기를“음
욕이야”라고 말하자, 다른 한 스님
이“아니야, 성나고 노여운 마음이
다”라고말했다. 그러자다른한스
님은“놀라고 무서운 마음이 제일
괴로운 일이야”라고 해 이렇게 토
론이그치지않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너희들

은고통의뜻을궁극적으로살피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 고통이란 몸
이존재하는고통을넘어선것은아
무것도없다. 굶주리고목마르고춥
고덥고노여워하고성내고색욕이일어나고화를
입는것을원망하는모두가몸이존재함으로말미
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몸이란 것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며, 근심과재화의근원이다. 마음을고단하
게 하고, 극도로 염려하게 하며 생사의 윤회가 쉬
지않는것등은모두몸이존재하는까닭이다. 예
전에 한 비구가 입산해 수행 중이었다. 당시 비둘
기·까마귀·뱀·사슴이 그의 좌우에 붙어살며
의지하고있었다. 낮에는먹이를찾아다니다날이
저물면 돌아와 그곳에서 잠잤다. 어느 날 밤이었
다. 짐승들이 서로에게 묻기를, ‘세간의 괴로움이
무엇인가?’집비둘기가말했다. ‘색욕이치성하면
생각을돌아볼여유가없고몸을위태하게하며목
숨이멸하게되니, 색욕이제일괴로움이야.’그러
자 까마귀가 말하였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몸
을여위고눈이어두워져서정신과인식작용이편

안하지못하다. 몸을그물속에던지는꼴이돼몸
도 잃고 목숨도 잃게 되니, 배고픔이 제일 괴로움
이야.’뱀도 한마디 거들었다. ‘분노와 노여움이
한번일어나면, 친소를가리지않게돼. 능히사람
도죽일수있고, 다시자살도할수있게된다.’이
번에는 사슴이 말했다. ‘나는 항상 사냥꾼과 여러
늑대·호랑이들이 두렵다. 어렴풋이 그들의 소리
가들리면구덩이나언덕으로달아난다. 놀라고무
서운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이에 스님들은 감
격하여 찬탄하며“천하의 큰 고통은 몸이 존재하
는것을넘어선것이없다”라고말하고있다. 
이삽화를통해우리에게전하는부처님의간곡

한말씀을깊이새겨세상의괴로움의원인이우리
몸을통해만들어짐을깨달아모든고통의원인인
몸으로부터벗어나, 마음을통한행복을얻고자노
력해야할것이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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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성 : 김흥인

괴로움에 관해 말씀하셨다

설고불래(說苦佛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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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있었다. 그는바다에서침향목을건져내시장에팔려고내놨다. 비싼값에아무도사는사람이없자, 그는고민에빠
졌다. 옆에서숯이잘팔리는것을본그는“숯을만들어팔면잘팔리겠다”는생각에숯을만들어팔았다. 숯이된침향목은값
어치가떨어져헐값에팔렸다. 
세상어리석은이도그와같다. 부지런히정진해부처가되기를바라지만, 성불하기어렵다해서‘빨리생사를끊고아라한이
되는것이낫겠다’고생각하는것과같다.

물에젖은나무로숯을만든사람 [백유경(百喩經)]

선승의 눈(萬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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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